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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예언은 이루어 

졌다.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 령한 

것이다. 고레스는 모든 포 

로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스 1: 2~4) .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를 시작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옹 42. 360명의 유대인들은 폐허뿐 

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목격했다(스 2:64 ; 느 7:66). 예루살 

렘의 재건을 시작했지만 모든 상황은 어려워져 곧 중단되고 말았 

다(스 4:16~17 ， 21~22). 그러나 포로가 된 후에 나타난 두 선지 

자， 학개와 스가랴의 용기와 격려로 성전은 마침내 BC 5151건에 

재건축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방종과 도덕적 나태에 빠지 

게 되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였다. 이 

와비슷한메시지가에스라와느헤미야를통하여 나타났다. 에스라 

는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종교예식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재정리하였다. 느헤미oþ는 예루랩 성전의 

벽을 세우는 일을 마쳤고 거민들에게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 듯한 통일성과 위엄도 회복시켜 

주었다(느 8:5~6， 9~1O).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바사의 총독으로 

부터 임명을 받은 자로서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하는 데 필요한 정 

치적인 후원과 권한을 에스라에게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 

신도사회적， 경제적인 개혁에 가담하였다. 

구약의 경전은 기원전 5세기 중반에서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로 끝이 난다. 그러나 유다는 마태복음에서 보는 계보처럼 이어져 

간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다는 두 번의 다른 제국의 통치를 거 

치게 된다. 처음에 바사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희랍제국의 식민통치를 당한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희랍제 

국은 애굽의 프툴레미(Ptolemy)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Seleucid) 

가 지배하였다. 이들의 강압적인 통치에 따라 유다는 점점 희랍의 

종교와 문빽l 동화되도록 압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성전 안에 이 

방 신상을 세우는 신성모독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카비우스 중 

심으로 저항운동을 하였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유다는 비교적 자치 

적인 체제에 들어가고 헤스모니안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는 

희랍이 로마의 정권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며， 2세기와 1세기 

동안에 전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혔다. 

63년에 폼페이 밑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 

다. 이렇게 하여 길고 긴 로마의 지배가유대인에게 임하였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녹 2:1.4~5). 이렇게 해서 마태가 말하여 주는 

계보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마 l:D.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간직하 

고 있는 토라에 기록된 율법에 점점 더 헌신하는 유대인들이다. 이 

것은 가장 신실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식이 되었다. 두 

번째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종말적인 메시이를 기다리는 소망이다. 

핍박이 계속되고， 순교자들이 많아지고， 고난이 점점 심하여 갈수 

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 

망이 점점 강하게 발전되었다〈사 59:19~21， 62:11~ 12).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마 3 : 3~5， 

4 : 14~17).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하심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주깐중현 

COME LET US WORSHIP 

(1)0 comι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joyful，υ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2)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shoutjoyfully to Him with psalms . 

.. (7)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Today, if you would hear His voice, 
(8)Do not harden your hearts, as at Meribah, As in the day of Massah in the wilderness, 

(Psalm 95:1-8) 

T oday if we hear God s V이ce.le앙t l때t ha뼈r띠때때빼de뼈떼e밍맨h our내ol 

us not e미oy our pride or bècome stiff-necked by holding on to 

our ways . Instead, let us be humble before the Lord with glad 

hearts. As believers, our need to worship the Lord God is vita l. 

Individual worship is a ve미 Important paπ of the Christian life, and 

not just for Sunday’s gathering but every day. It’s true that we 

enrich our time of worship by being near or inviting others to join 

us, but whether we’re alone in our home or sitting amongst many 

in church, we need to worship. Today’s Bible verses explain how 

we should come to the Lord and worship .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music and singing, "0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joyfully to the rock of 

our salvation"(Ps. 95:1). Music and singing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worship. The key is to play your instrument or 

sing with your voice with all your heart. When you play or sing to 

the Lord that song tells the story of your changed life and deep 

dedication . Joyf비 playing and singing honor the Lord . Worship 

songs focus on the Lord God, especially concerning His cross, 

resurrection, and coming. Did you know that all God's children will 

worship Him in song even when they get to heaven? Revelation 

5 : 9~ 10 tell us,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 Revelation 5: 13 shows how all creation will join in praise 

to God and the Lamb, "And eve마 created thing which is in heaven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1 heard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 When we worship , let us focus on the miracle of our 

personal salvation . Please don ’t play or sing music to the Lord 

without a sincere heart.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thanksgiving,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shout joyfully to 

Him with psalms"(Ps. 95:2). When you worship, do you worship 

with thanksgiving in your heart or just out of duty? Thanksgiving 

flows from a grateful heart. Remembering God's pro씨slons 

promotes thankfulness. Christians should be constantly aware of 

God's blessings. How often do my ears hear people talking about 

how come God did thi 

rejoice! "(Phi l. 4:4). Where ’s your gratitude?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having been 

firmly rooted and now being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your 

faith , just as you were instructed , and overflowing with 

gratitude"(Col. 2 : 6~7) . Praising God for His personal blessings is 

easy, “ Bless the Lord, 0 my soul ,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0 my soul ,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 who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Ps. 

103:1~5). We can ’t worship and wor미 at the same time,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 5: 16~ 18). True worship 

turns our thoughts to praise, and it erases the negatives in our life. 

Thanksgiving has great curative power. Please don’t worship the 

Lord without sincere appreciation.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reverence, "For the Lord is a 

great God and a great King above all gods, in whose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peak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The 

sea is His, for it was He who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Ps. 95:3~6). Whom do you worship? The 

Creator God deserves our respectful reverence. Humility in 

worship honors the Lord. AII adoration of the Lord is to be humble; 

we must come joyf비 Iy but not proudly. We are in His presence as 

familiar children before their father, yet reverent creatures before 

their Maker,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Today, if you would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at Meribah, as in the day of 

Massah in the wilderness"(Ps. 95 : 7~8). We can always rest 

assured that the Lord our Shepherd guides, protects, and provides 

.for our eve미 need. God’s grace is amazing! Please don't worship 

the Lord without great admiration and the highest of respect. 

My dear friends, listening is also important in worship. What is 

God saying to you right now? Hear the words of David’s psalm, 

"But as for me, 1 shall sing of Your strength; yes, 1 shall joyfully 

sing of Your lovingkindness in the morning, for You have been my 

stronghbld and a refuge in the day of my distress. 0 my strength, 1 

will sing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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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우려가 경배드라자 

(1)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 

(7)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얘)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1 "'8) 11성관욕샤 

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신의 심령을 가볍거l 하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몸이 굳은 자와 같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 

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아가십시오. 성도로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 드려야 합니 

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각 성도가 드라는 예배는 그리스도인 

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초대 

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습나다. 

우리가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 예배는 쪽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 

께로 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동}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쩨노래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오라 우 

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 95:1).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는 항상 경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 

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전심으로 노래를 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때 그 찬송 

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온전한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연 

주하고 노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 찬송들은 주 하나 

님， 특히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노래하며 경배해야 할 것이라 

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5:9~10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 

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우 

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13은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 

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함께 모여서 찬OJ=할 것인지를 보여 룹니다. 

‘패가또들으니 히늘위에와땅위에와땅아래와바다위에와또그가 

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 

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우 

랴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진심이 없는 연주 

나노래를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시 95:2).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십니까? 

감사는 감사의 미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감사의 마음을더욱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하나님의 은총을지속 

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종종 나의 귀는 감사에 대해서 듣 

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이 일 또는 저 일을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 

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우리의 창조주에 

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경배 드림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우리를 흡 

족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 

라?' (빌 4:4). 어디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 

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 

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 ....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찬%탠}는 것은 쉽습니 

다. ‘꽤 영혼아 여호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 

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흘로 관을 씩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끼시 

103:1~5). 우리는 경배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 

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이니라?' (살전 5:16~18).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생각을 찬양으로 바꿔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 

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 

님이시요모든신들보다크신왕이시기 때문이로다땅의 깊은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 

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3~6). 여러분은 누구에 

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옹전한 경배를 받으시기 

에 합당하십니다. 예배에서의 겸손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드 

리는 모든 예배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 

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앞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주 

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창조주 앞에 공손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 

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 

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 

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씨 95:7~8). 우리는 항상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매일 채워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제발， 

진심어린 찬사와 최고의 경의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한 여러분， 잘 듣는 것은 예배에 있어 중요합나다. 지금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으십시 

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홀히 여기시 

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 59:16~17). 지금 나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하여 연주와 노래， 감사와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평안 

한마음으로 예배를드릴 수 있도록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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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셨다. 사실 이 모습은 이미 구약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의 성취임 

에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 

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지 

만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이 보장 

된 구원보다， 유한한 삶에서의 축복과 형통한 삶을 원하는 어리석은 유대인 

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 경 

고하셨다. “보라1" 

.에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장래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벤후 1:19), 특히 최초 

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저주의 땅이 

되게 하였다(창 3:17)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 

든 사람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롬 5:12),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 

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죽음의 저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많 

은 선지자들과 정조， 끝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인간 

들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옹 피조 세 

계가 탄식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거짓 평화에 취해 있다(롬 8:20~23) ， 우리 

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엘 1:13),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 

메시아의 를풀웰 l 켓세마네에서 기도해l던 예수님의 모습을자세 
히 기술한 누가의 기록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 

.Iil 띤 11 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묘사도 그 중 
의 하나다. ‘폐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 

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랴(녹 22:44),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모얽l 대해서， 후세들。l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 삽입했을 것으로 주장하 

는 사람들과 실제로 땀이 피로 변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들로 나뒤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인간의 이성과지성으로 이해할수 없는초자연적인사건들이 가득하 

다. 에덴됨}의 신비로부터 출발해서 처녀가 임신하여 ot7]를낳았다는사실을무 

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 

도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표된것이 구약성경이고， 그실제가신약성경임을믿는다면성경의 난해 

구절은 우리의 신%벼l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찬 15， 148장J， 이와 같은 믿 
음을 전제하며 예수님의 피땀’ 에 관해 살펴보겠다. 

누가복음의 기록목적(녹 1:1~4) 중에 있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어 살핀 나도”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모든사건에 대해 정확하고세밀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당시 의사들은 
실제로 피람 이리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떨어지는’ 이라는 용어도 당시 사용되던 
의학 관련 용어였다. 따라서 피땀을 떨어뜨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기 

님 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 다르며 새 창조가 펼요하다(계 21:1),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그 

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장래에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다(고전 15 :52~54) ， 

.무엇이 변호}될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 

리게 될 것이다(마 5:13.16) ,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을 내면 낼수록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세상은 더 

욱 악해지기 때문이다(팀후 3:1~5) ，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 

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환난이 없었고후에도 없으리라!' (마 24:21) ，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살전 4:16~18) ，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끼딛 

2:13) , 오직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반드 

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단 12:1), 따라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적으 

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멸망의 아들(살후 2:3)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천 

재지변은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녹 21:25~26) ， 우리는 모두 상당 

히 심각한 상황에 반드시 처하게 될 것이다(막 13:24,31),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 24:29), 

·인자가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 

리라!' (막 13:26), 마지막 때에 인자는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마 24:3이. “보리라!" (녹 21:27), 이와 같은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승}는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 

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녹 21:28), 지금까지 온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인자의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롬 

8:21~22 ; 계 21:1),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 없 

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펼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긍정 

적인 사고가 아니다. 죄로 오염되어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히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1" 

아벤. 

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또한 ‘핏방울 같이’ 에서 

깥이’ (부사격 조사)를 누가는 자주 사용하였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문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녹 

15:19),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녹 22:41),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것들이 그흙l게 보여 각사람위에 하나씩 임뼈 있더니” 
(행 2:3), 따라서 누가복음 22:44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가 쓴 것임이 분 

명하다. 

켓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협l 대해서 ct7r는 이렇게 기술 

하였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 

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막 14:34-35), 마태도 비슷하게 기술하였다. “조금 나아 

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마 26:39).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더욱 세밀하게 피땀’ 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켓세마네에 

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인류의 죄 
를 속량해l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에 주목할 때 ‘피맘 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피 
땀1 을 비롯한 난해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할 이유도， 또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히·셨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표회(ÁH벽 tþ())，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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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죄 없으신 왼선안 인간이시며 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 
입니다 마음의 명와， 마음의 여유와 가족 간의 대와가 풍성안 

와목안 삶이 되 었습 니 다 r앙정란l 

어마가 가이 가자고 해서 어지로 와지마 마쓰욕 롯애서 내가 
-, ,- M 'L ’ E 口 2 0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내가 받은 만큼 더 냐누어야 

만다는 것과 냐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냐누는 삶을 살게 되 

었습니다 . (신얻낭) 

예수님을 영섭아는 자만이 마음에 평와가 오고 죽어서 선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께달았습니다 . 주님이 사랑아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추님의 자녁가 되었으연 앙니다. 세 

상 물질에 담아지 않겠습니다 r유급자) 

획|수만 믿으연 죄 사암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알케 
모르게 마퀴의 옹이 되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삼 신앙 
샌와으 하며 새로부 사욕 사고자 아니다 . 모드 예배와 지외에 o 2 2 ,,- t:. <Jl 2 2 - , t:I 

삼석아며 남은 여생 부족암 없는 신앙인이 되어 주님이 기뼈아 

시는 자녁가 되겠습니다 (신요l 

·측001:혹부 
2월수를차 

010넌) 

너무 임틀 때는 손길을 주시지만 게으름 피연 저에게 소웅안 

것들에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녀무 임들고 의지알 때 

가 없을 때 처에게 소웅안， 녀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제 달란 

트는 앙상 잭임져야 안다는 것과 제가 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g숙) 

|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십자가에 대신 죽으섰습니다 십자 

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니다 . 선양을 들으며 목사님의 

성교를 듣고 마음의 안식을 잦았고 가족이 와앙되었습니다 
멸 리 있어도 교외에 냐가야 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배려 

심이 더 생겼습니다 (윤싱욕l 
시자가가 제 사에 크 의미가 되어스니다 . 예치에느 주맏이며 

M I:::::i "L "L I 2 

지인을 만냐 모임을 갖고 솔로 생왈 쨌지만 이제 교외에 줄석 
아기 때문에 방탕안 임을 아지 않고 또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알 수 있어서 녀무 좋고 앵복앙니다 . (밴아l 

교외에 다니기 선 삶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신성안 추구를 갈망 
안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느 ， 예수님의 만씀이 곧 신 L ' ' U 드 

리 ， 생명이며 빚임을 느꼈으며 영적인 삶을 갈망아게 되었습 
니다， (앙정국l 

처으 새가족얀육부에 :t응 때 아 사락이 간즘음 하고 인언슨니 ’] ‘ ~、 ‘ L > L U C::: • N、~、 〕

다 그분은 자신이 마집내 그리스도를 믿고 냐서 자신의 돈을 

떼먹은 선구를 용서발 수 있었다고 쨌습니다 . 이에 부정적인 
생가으 해어느데 야육으 바。며 저의 셋각이 잘못되었다는 사 

- 근샤ML--II Oï2 C- 。

실을 암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서로를 용납 
아는 것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케 하섰습니 
다 (노선빼j 

성경을 얽고 삼된 밍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안 

정감을 주는지를 째달았습니다 지정아 몽사와 섭김 그리고 
」

믿음이 중만만 교외에 다닐 수 있어 매우 앵복압니다 사람을 
보고 냐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안 발걸음이 되도록 앙 
상 냐 자신을 깨우며 신앙생왈을 해 냐갈 것입니다 r징수윈l 

、F막연이 교외에 나오게 되었는데 성경공부를 통해 아냐님에 대 

I OH 초금 더 알고 이OH아케 되었습니다 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열심이 기도아고 성 

경 읽고 믿음의 자녁， 믿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나요진j 

b개월 과성이란 이야기를 듣고 언제 수료발지 걱성이 앙섰습 
니다 그려냐 섯날 말씀과 교재를 대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 

다. 교재도 좋고 말씀도 쉽고 잘 이OH힐 수 있도록 진앵이 되 

어 b개월을 다니기로 결단을 아거| 되었습니다 b개월이란 기 

간이 길연 길고 짧으먼 짧겠지만 주님에 대애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라 앵복쨌습니다 r서추외) 

아이 울산을 앞두고 가족 모두 암께 추를 임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냐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을 살아가는 데 빚이시고 임이 되어 주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에서 을리신 보멸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매 주시고 다시 살게 

애 주섰습니다 (서지연l 

히주님은 앙상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추시는 자애로운 분이 
십니다 . 인류 구원을 위해 추 예수께서 앵아신 사랑 ， 믿음과 

사랑을 느끼며 주 예수 안에서 명와로웅， 마음의 명안 ， 기도를 

통안 자아성잘을 합니다 (깅영민l 

f여|수님은 온와하고 녀그려우신 분 냐를 대신하여 의생응 하 
신 분입니다 . 교인~Ol라는 자각 아래 절제된 삶을 삼 수 있어서 
종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아며 와를 잘 내지 않게 되었습니 

다. (고l융l 

!헤I주님이 이 세상의 주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술을 끊었 
’ 으며 성격도 차분애졌습니다 r박풍훈) 

팀장 

이수예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l 개 팀) 

간 

1월 3일(월) - 1 월 11 일(화) 

기흔의 새가축 등록 및 양육과정올 강확얀 재가종 운영위윈획’가 흘매톨터 시작 

“el차가 온 갯은 잃어버린 차를 잦아 구윈하려 양이니라"(숙 lQ:l0)는 gf씀에 

풍실01 움직이고 있는 그들올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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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지원부 

새가족들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앵성적인 지원을 하 

고 있으며， 각 교구와 부서에 

세워진 양육부장을 돕고 있습니 

다. 이것은 그동안 분리되어 있 

던 등록부와 양육부의 앵성적인 

연을 통밥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려냐 앵정판리 중 

십이 아닌， 예수님의 판집에서 

새가족을 돌보는 임을 가장 웅 

시하고 있습니다 . 이캉외뀐사 

새가족양육부 
교외에 등록안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의 길을 결을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로 양육하고 십자가의 사랑 

으로 섭기는 곳입니다. 8추 과 

정의 양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외에 정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임은 추일3부예배 

를 마진 12:10분부터 시작하며 

본당 1증의 베다니올에서 선앵 

됩니다 . 권얘진 g샤 

새가족 등록완영부 
새가족이 등록하여 중연교외 

등록교인이 되는 ‘섯 분과 같 

은 곳입니다 교외에 처음 냐온 

모든 샤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밥니다. 우리를 사랑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새가족들을 완영하고 ， 십자가 

복음을 선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도밥니다 . 뺑영장료 



제 1132호 주깐종현 

교회쇼석 

톨헬 충현 
“진실료 진실로 어!메 이르노니 사람야 껴률냐치 아니하연 

하나닝의 냐라률 폴 수 없느니라” 

기도의 창 
2011년 교구일문 찍무흘린 
일人| 및 장소 :1엠쉬 때1이님성일뀐 길렬리홀 ‘여성뿔흔런 al잠석자도 챔캠 
대 상 :(여성일꾼) 심빙보조권시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구역권칠， 여간시 여전답lg 여새7팩앙육부차장 

(님성일뀐 지역징， 남성구역징1 남간사 님전도회징， 남셰71족앙육부챔‘ I원봉A띔장 

흥릭 교피쭈밴 견도 

일 시 ‘ 뺑도회 1짧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장 소 · 여전도회 각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장소 

띠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남전도회 15'웹퇴 14:00 
님전E회 13 5.7지회 2JJ7.호 2468지회 407.호 

장소 ‘충현기도원 일 시 :1엘(수씨3띨목)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댐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히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히소서. 

[ê) 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 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 
교사7]- 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 
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Iill 20111건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 
한 말씀의 잔치(딩후 3:16)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IèJ효 I 

장소 길릴리흘 

lI 1교구위얼피 구왜장 엉성흘린 

일시 Z일토) 1000 

장 소 . 재교육관 407.호 대 싱 ‘ 전탑l징， 총무， 회계 전도부장 

2011년 상반기 켠도외정딘 엉성흘린 
일 시 1월 9 16 2JJ앨주앨1， 2월 엠(주앨 15:10 

2010년 견도외 외1김씨 
일시 찔~2JJ앨주일 
장소 ‘ 제교육관 때4호 전도위원회실 

대상기간 : 2010년 1월~12월 
준비캠 ’ A씬표1뷔2이0년 1월~12웰， 금진출닙부， 원장 영수증절 뼈통장 

룰 예| 

1‘ 장정지 은퇴서리집사(배길수 성도의 
모친， 23교구 성남구역) / 12월 29일 
별세 ， 12월 31일 장혜 

2‘ 안효순 타교사모(박정혜 집사의 모 
친 서정남 집사의 장모， 9교구 금 

호2구역) / 12월 30일 별세， 1월 1일 
장례 

3 전영희 은퇴권사(김복주 성도의 모 
친 , 한명자 권사의 시모， 11교구 공 

릉구역) /12월 31 일 별세 ， 1월 2일 
장례 

4 강석금 씨(강태구 성도의 부친 조 
현숙 성도의 시부， 24교구 수지1구 

역) / 1 2월 31 일 별세， 1월 2일 장례 
5 박갑순 성도(모한석 집사의 모친 
공춘향 집사의 시모， 8교구 광주4구 

역)11월 1일 별세 ， 1월 3일장려l 

6 요똥욱 은퇴장로(이경효 권사의 남 
편， 21교구 철산1구역) / 1월 4일 별 
서1. 1훨 6일장허| 

이획루 고3 여는 DI8 

교육장소 . 본딩 112호 문 의 . 음영셀본딩 5층， #224) 
융양 • 영상 륭씨찌 교육 안내 
교육기간 1월 9뽕2쩔 6앨2주 및 5주 괴엠) 주일찬앙예배 후 2씨 

대 상‘ 7~12교구 

2011년도 견반기 흥힌정획잉 션애 
1.선발기준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8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뺀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흐때학원 학생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질 침석뼈， 각 부서에서 헌신X펀로 봉사랜 학생 

2 신정기간 :9앨오늘) 16:30까지 
3 선발시힘 ‘ 21띨금)14DO 4. 문의 및 신정장소 . 교육국 융 짧융뼈# 472, 4:페 

징소 길릴리흘 

견도외 3-4지외 추릭기도외 

일시 옐H오늘) 16:00 

곁흔 

1 이강재 군(이용헌 은퇴안수집사 변 
경심 권사의 아들， 6교구)과 김은혜 

양(김순캉 권사 임영이 집사의 딸， 
타교) / 1 5일(토) 13:00, 롯데호텔(잠 
실) 3층크리스탈볼릉 

2 이홍주 군(이은석 성도 이양헌 권 
사의 아들， 8교귀과 이숙희 앙(이영 

권 씨 -홍순기 씨의 딸， 8교귀 /15 
일(토) 13'00, 충현교회 갈헐리흘 

16 (주일) 

이희식/김말자 

15 (토) 

정진호/송진경 
마 24:1-13 

14 (금) 

김운창/최규태 

13 (목) 

김백만/한현석 
마 23:13-28 

11 (화) 

이재현/홍순길 

2011 년 겨톨성경확교 및 수현회 
잉경은빼/수그리스도 (마 1:1) 

부 서 일 시 장소 

중등부 1월 10일(월)~12일(수) 충현기도원 
대학부 2월 15일(화)~17일(목) 충현기도원 
청년1부 2월 28일(월)~3월 1 일(화) 충현기도원 
영아부 3월 1 일(화) 저11교육관 110호 
유아부 3월 1 일(화) 저11교육관 201호 
유치부 3월 1 일(화) 저11교육관 207.호 
초둥1부 3월 1 일(화) 저11교육관 407호 
초등2부 3월 1 일(화) 저1 1교육관 507호 
칭년2부 3월 1 일(화) 저12교육관 2층 

감사위원획 2자 획계 쉴루자 교혹 
월시 : 9월(오를)15:00 장소 : 제1 교육컨 501 호 

대상 : 1 자교육 톨잠안외계 i무자전원 

예배 담당 (1/12 - 1/16) 

날짜 여|배 ~ .ii!ι 사회 기도 차1..: 얀 ζJ 

1/12 
수요 l 우는 왕(시 51:1-13) 김성관 목사 유재진 오정례 내 주의 보혈은(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그의 u}음에 이르기를씨 14:1-7) 박용현 목사 김백만 곽노경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실로암 찬양대) 

1/14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김정훈 예루삼렘 찬양대 오케스트라/아카데미금딴주/소프라노김준혜 알토이상민 

TzoEl I l 오라 우리가 경배 드리자(시 95:1-8) 김정훈 목사 황의연 백종운 〈예배전찬양〉 

주일 II 오라 우리가 경배 드리자씨 95:1-8) "ð}종철 목사 이희식 송한천 교회의 참된 터는외/오보에 박소영(할렐루야 오케스트라) 

1/16 
주일 m 오라 우리가 경배 드리자(시 95:1-8) 김성관 목사 김근영 장철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외 / 소프라노 캠희(할렐루야 찬꽤) 

f 'l:l N 오라 우리가 경배 드리자(시 95:1-8) 탁정헌 목사 강호성 석영식 복의 근원 강림하사외/바이올린 강혜연싸벤 오케스트래 

f 'l:l v 오라 우리가 경배 드리자(시 95:1-8) 유재진 목사 정민권 기U여 o으」 참 즐거운 노래를 외/바리톤 심재송(벤엘 찬엠) 

주일찬양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마 5:16) 김성관 목사 박용현 박종철 예배위원회 중장 / 임마누엘 찬양대 /23교구 

[ 섬 기 는 분 들 t (짧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짧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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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만 
20교구 

문성수 
4교구 

안치원 
24교구 

이광현 
16.교구 

정진호 
선교위원회 

황의연 
잉교구 

김근영 
1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지훈 
a교구 

유현철 
대학부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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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강영기 
외신부 

김익환 
15교구 

박은효 
18교구 

양태선 
17교구 

이회식 
12교구 

탁정헌 
9교구 

차량 

0오전 9:40 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 오전 11:00 1 떠%납부교회 ，10:20 0띔역경웨 

@오전 9:50 본당앞출발찍행) 

금요철야|저녁 10:301 금요찬C쇄회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u부예배는영어，중핵， 일본어 및 수 
회룩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N부 여|배는 스리행뻐 중쾌1 
몽골어， 러시O뻐， 킹보디O뻐， 인도네시빼로동시통역됩니디 
뼈a없JS lr.niIaIXnS n Ei뼈， 0tIese, 뼈-eseiJ"d잊p 
lDq，a;꽃 areav양ileatlte 앉MrI aαd< W얘II SaIbl, 
iJ"d&i 벼l<a1， 0tIese, 씨lJÍ31， A.JSsiæ, 않rIXXla1 iJ잉 
trlresifl <re<Is:JfM얼le a1 lte o-ea뼈〈빼빼않væ 

시간 닙
 -ι
 

『f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보」 단 u 

II 오전 9:00 보」 다 u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단 u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보」 단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보」 단 u 

급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당 u 

김연식 
3교구 

나영실 
z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김말자 
14교구 

김정회 
4교구 

융인숙 
6교구 

입태주 
1 7.교구 
홍순애 
5교구 

김숭희 김진협 

련
F
 자
구
 자
1「
 란
l
 실
F
 

옥
페
 정
삐
 미
패
 향
꾀
문
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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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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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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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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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식 

·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혁부 13교구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잉 
7교구 23교구 

· 시랑부지도 

· 전임지휘자 

· 전임연주자 

사 교 · 선 

IMil'1이w!’il_“~즈장I메펴.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l교육관 307호 

제 1교육관 301호 
갈렬리훌 

복지관지하1충 

선교관 1충 

제2교육관 1충 

시 간 

오후 1 2:3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1:00 

오전 9’ OO(학생)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12:00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1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l 오전 11 :00 1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 :301 제 l 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l 충현복지관 

구분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 

구 운 시 간 장 ~ 

영야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저1 1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지1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훌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지1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갱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l 


